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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벧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벧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13. 여호와의 궤를 멘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
를 드리고
14.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 때에 다윗이 베 에봇을 입었
더라
15.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16.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17.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18.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19.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
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20.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
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
다 하니
21.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
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
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22.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
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23.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1.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롬5:6, 8, 10)

2. 로마서 5장에서 살펴본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
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자 사랑
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먼저 찾아오신 걸
까요? 오늘 말씀 제목을 생각하며 정의와 사랑의 바른 순서를 생각해봅시다.

3. 미갈은 언약궤가 다윗 성에 들어올 때 배가 드러나는지도 모르고 기뻐 뛰며 춤추는 
다윗 왕을 보고 업신여겼습니다(16). 미갈이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20). 반대로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21). 그러나 이 일로 미갈은 
하나님의 이야기에서 더이상 쓰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4. 미갈은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왕궁 높은 곳에서 창문으로 바라보았고(16), 
다윗은 성문 낮은 곳까지 나가 기뻐 뛰고 춤추며 이를 환영했습니다(16). 보통 높은 
곳은 평가하고 판단하는 자리로 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적용할 때, 나는 미갈의 자
리에 있는지 아니면 다윗의 자리에 있는지 생각해봅시다.

5. 정의와 옳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세상을 바꾸기 원하셨을
까요? 마태복음 5장 38-44절 말씀을 읽고 그 의미를 나눠봅시다.

  


